
인 사 말

종정예하의 수승한 지혜의 덕화를 존경하며 원로의장스님을 비롯한 원, 

로 대종사께서 전해주시는 고견과 격려를 항상 공경으로 여기고 있습니

다 후학 대중을 지도하시는 것은 물론 종단 대소사에도 조언을 아끼지 . 

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최근 종단은 불교계 내외로 많은 일들을 마주하며 슬기롭게 대처하기 , 

위해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와 국민적 어려움 속에. 

서도 우리 종단은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종교적 책무를 다해, 

왔습니다 이는 한순간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. , 

강하게 추진해 왔던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실현한 것이기에 큰 의미를 

갖는 것이라 하겠습니다.

종단 내적으로는 선학원 임원진이 제적원을 제출하여 많은 우려를 초래

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단과 종도라는 가장 근원적 사안을 대하는 본질. 

과 취지를 흐리게 하는 일이자 선학원 설립에 담긴 선대의 고귀한 정신, 

마저 왜곡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헌 조 항의 부. 9 3

당함을 강조하며 종헌 종법을 따를 수 없다는 취지로 제적원을 제출한 

것은 종도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집니다.

누구나 인정하듯 같은 종도임을 명백히 하고 종단 구성원으로서 정체성

이 한결같음을 확인하며 제한받던 권리를 회복하는 긍정의 성과를 위해 , 

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 화합하는 결과로 . 

이끌어 나가도록 중앙종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최근에는 민첩하게 대응하여 보물급을 포함한 스물 다섯 건의 도난 성보



를 회수하는 유래없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국가법 개정을 통해 . 

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을 면제토록 하여 많은 전통사찰이 혜택을 보

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를 큰 경사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간의 불찰을 점. 

검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.

더불어 한글 천수경을 봉정하여 칠정례 반야심경과 함께 일상적이고 , , 

중요한 의례는 한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참 뜻을 보. 

다 빠르게 깨칠 수 있고 현시대의 요구를 따르는 친근한 불교의 모습을 

찾아가는 뜻 깊은 결실이기도 합니다.

이러한 모두가 선대의 스님들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발원과 원력을 계승

한 것이면서도 이제 가시적인 한걸음씩을 내딛어 간다는데 큰 의의가 , 

있다고 하겠습니다.

원로스님의 건강과 덕화속에서 종단운영의 격려를 경청하고 소임자들은 

면밀함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종도의 사표로서 후학을 지. 

도해 주시고 법체 청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

